
부모님의 한 권

10가지 결과물 샘플
설명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으로.

본 자료의 이름·사진·원고는 제작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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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한 권의 문학

그해의 봄

1949 - 2026

RESULT 01 · 정통 자서전 샘플

한 권의 문학 첫 기록 9,900원 · 6쪽 미니 PDF · 음성 10분

제3장 · 가장 빛나던 계절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빠듯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을 일은 참 많았다. 네 엄마와 처

음 바다를 보러 간 날도 그랬다.

사진 한 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다음 여름에도 함께 오자고 약속했다. 그

작은 약속이 오십 년을 이어갈 줄은 몰랐다.

말투의 온도는 남기고, 한 사람의 생애가 문학처럼 읽히도록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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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생일 선물

엄마의 일흔 번
째 봄

1949 - 2026

RESULT 02 · 칠순 선물 샘플

생일 선물 실물 효도책 109,000원 · 48쪽 책 2권 · 선물 포장·배송

생일 특별장 · 우리가 엄마에게

엄마가 우리 나이였을 때에도 모든 일이 처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 엄마도 함께 자라고 있었겠지요.

일흔 번째 생일에는 꽃보다 오래 남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지난 시간

을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생애 이야기와 자녀들의 헌정문을 한 권의 생일 선물로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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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목소리 보관

밥은 먹었니?

1949 - 2026

RESULT 03 · 음성 아카이브 샘플

목소리 보관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30쪽 PDF · QR 음성

TRACK 07 · 자주 하시던 말씀

아버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늘 같은 말을 하셨다. 밥은 먹었니. 짧은 질문 안에는

걱정과 안도, 서툰 사랑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

책 속 QR을 비추면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흐른다. 웃음 뒤의 짧은 숨과 천천히 이

어지는 말까지 원본 그대로 남는다.

읽는 기록과 다시 들을 수 있는 원본 음성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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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사진의 뒷이야기

사진 뒤의 여름

1949 - 2026

RESULT 04 · 포토 자서전 샘플

사진의 뒷이야기 실물 효도책 109,000원 · 사진 20장 · 책 2권·배송

사진 12 · 1974년 부산 송도

사진 뒤에는 연필로 '송도, 여름'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

보다 그날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누가 셔터를 눌렀는지,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떤 말을 나눴는지까지 듣고 나자 한

장의 사진은 비로소 한 계절이 되었다.

흩어진 사진을 복원하고, 사진마다 사람·장소·마음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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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우리 집의 시작

강가에서 시작된
 우리 집

1949 - 2026

RESULT 05 · 가족사 샘플

우리 집의 시작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가족 연표 · 30쪽 PDF

가족 연표 · 1932-2026

우리 가족의 첫 주소는 지도에도 이름이 작게 적힌 강가 마을이었다. 장날이면 증

조할머니는 새벽길을 걸어 읍내에 나갔다.

고향에서 서울로, 단칸방에서 첫 번째 우리 집으로. 네 세대의 이동을 지도와 연표,

 가계도로 한눈에 정리했다.

고향·이주·가족의 탄생을 지도, 가계도, 연표가 있는 가족 역사책으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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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부모님의 편지

사랑하는 딸에게

1949 - 2026

RESULT 06 · 편지책 샘플

부모님의 편지 첫 기록 9,900원 · 6쪽 편지 PDF · 음성 10분

두 번째 편지 · 네가 엄마가 된 날

네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내 마음을 조금 알겠다고 했지. 나도 네 나이에는 모든 것

이 처음이었단다.

잘한 것보다 서툴렀던 날이 더 많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일만큼은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어. 언제나 네 편인, 엄마가.

평소 꺼내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을 부모님의 말투로 정리한 편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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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더 늦기 전에

오늘 묻길 잘했
다

1949 - 2026

RESULT 07 · 빠른 기록본 샘플

더 늦기 전에 첫 기록 9,900원 · 핵심 질문 10개 · 6쪽 PDF

질문 18 · 가장 용감했던 날

아버지에게 가장 용감했던 날을 묻자 오래 생각할 줄 알았다. 대답은 의외로 빨랐

다. '서울 가는 기차표를 혼자 샀던 날이지.'

서른 개의 핵심 질문만으로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이 아니라, 오늘 시작했기에 남길 수 있었던 기록이다.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핵심 질문 10개로 48시간 안에 완성하는 첫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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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손주의 역사책

할머니도 아이였
어

1949 - 2026

RESULT 08 · 가족 그림책 샘플

손주의 역사책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쉬운 문장 · 30쪽 PDF

두 번째 이야기 · 학교 가던 길

할머니가 여덟 살이던 해에는 학교까지 한 시간을 걸어갔대. 비가 오면 고무신 안

에서 발가락이 첨벙첨벙 헤엄을 쳤지.

손주는 '할머니도 숙제하기 싫었어?'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

덕였다. 그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잠시 사라졌다.

손주가 질문하고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사진으로 만든 가족 이야기책입니

다.

9 / 11



부모님의 한 권 · 생애 아카이브

김영수 생애 아
카이브

1949 - 2026

RESULT 09 · 보존 기록물 샘플

생애 아카이브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생애 연표 · 30쪽 PDF

자료 24 · 1981년 개업 장부

1981년 3월 12일, 첫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었다. 구술 내용은 당시 영수증과 신문

기사, 가족이 보관한 사진을 대조해 연표에 배치했다.

기억이 서로 다른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남겼다. 이름과 날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명 색인과 자료 목록도 함께 구성했다.

구술·사진·문서를 교차 확인하고 연표·주석·색인을 더한 본격 보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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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 권 · 모든 날의 제목

아직 제목 없는
내일

1949 - 2026

RESULT 10 · 감성 에세이 샘플

모든 날의 제목 첫 기록 9,900원 · 6쪽 에세이 PDF · 음성 10분

제목 17 · 누군가의 전부였던 날

별일 없었다고 생각한 날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만든 날들이었다. 늦은 밤 현관

불을 켜두던 날, 도시락 뚜껑에 짧은 메모를 넣던 날.

아버지는 내일의 제목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비워두었

다. 아직 살아갈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뜻으로.

연대기 대신 인생의 장면마다 제목을 붙여 한 편의 현대적인 에세이로 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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